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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self-control,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identify how communication skills, self-control,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fluence factors influ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Methods: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questionnaire for nine days from April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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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Clinical practice stres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skills(r=-.387, p<.001), self-regulation(r=-.355, p<.001),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r=-.433, 
p<.001). The factor that most influenced clinical practice stress was adaptation to college life,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20%.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redu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by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self-control,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rough practical measures such as academic support services,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major-relate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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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

는 과도기적인 시기이다[1]. 현대 사회에서의 
대학은 전통적 대학의 기능에 더불어 사회를 
대상으로 대학의 지식 및 역량을 가공, 이용하
여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경제적 관점으로
는 인력양성과 고용 창출, 산학협력 등의 역할
이 있다. 산학협력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의 교
류, 산업체 실습, 장비의 공동이용 등 광범위하
게 이루어진다[2].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하여 
실무에 대한 경험, 관련 직종 사람들과의 네트
워킹 기회를 제공해주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
는데 특히 현장실습은 대학생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교육방식으로 실무능력을 향상시
키고 취업률을 제고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3].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막연하게 고민
하여 입학한 후 대학생활과 전공수업 등을 통
하여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일반 학과 학생에 
반해 보건계열 대학생은 입학 전부터 전공에 
관련된 직업에 대해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 전
공과 관련 직종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다[4]. 따
라서, 특히 보건계열 학생에게 임상실습은 전
공 분야와 관련된 직종을 사전 체험하고 실습
하면서 자신의 역량, 특성들을 파악하여 직업 
선택, 구체화에 도움을 받고 전문성, 기술 습득
에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상실습은 대인관계, 과제 관련 부
담감, 적응되지 않은 병원 환경 등으로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학습능
력, 임상수행능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
으며 선행연구들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5,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계열 대학생에게 임상
실습은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다. 2022년 교육
부에서 개정한 『대학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

정』 제3조에 따르면 보건 의료 인력의 국가 자
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에 해당하는 전공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 형
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로 인한 부담감을 감소시키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임상실습의 경우 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 임
상실습지도자, 실습생 등과 상호작용하며 실습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능력 
부족은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로 인해 대학생활 부적응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고 하였다[7]. 자기통제력이란 즐거움과 만
족을 지연시키더라도 즉각적인 감정, 욕구, 행
동을 조절하고 관리하여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며[8] 
스트레스 상황의 지각 및 대처, 그리고 다양한 
정서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
려져 있다[8-10]. 또한 대학생활에서의 긍정적
인 경험은 진로 준비와 더불어 졸업 후 직무만
족도, 직장만족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므
로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1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Kim 등[12]의 선행연구에서 대학생활적
응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연관성을 보였으며 
보건계열 대상으로 한 Kang[13]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정서조절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양한 정서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자기통제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
응과 임상실습스트레스에 주요한 변인으로 작
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보건
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자기통
제력,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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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보건
계열 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임상실습의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며 또한 보건
계열 교육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통제력, 대학생활적응이 임상실습 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임상실습 스트레
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통제
력, 대학생활적응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통제
력. 대학생활적응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상
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자기통제력,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에 있는 보건계열 

대학생으로 2024년 4월 15일부터 2024년 4월 
23일까지 9일간 설문지 수신을 동의한 학생에
게 자기 자신을 평가, 분석하는 설문지로 구성
한 구글폼의 브라우저의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임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구글폼 첫 페이지에는 연구
의 목적과 의도, 정보의 비밀보장과 익명성, 그
리고 거부나 중도 포기 등의 어떤 상황에서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
이 없음을 사전에 공지하였다. 표본 수 결정은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의 유의수준 .05, 검정력(1-β) .95, 중
간 수준의 효과크기 .15로 적용한 결과 178명
이 적절하였으나 설문에 동의하고 응답을 제출
한 170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Hur[14]가 개발한 

GICC(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척도를 간호학 전공 교수 1
인, 10년 이상 경력의 간호관리자 2인에게 자문
을 받아 수정·보완한 의사소통능력 척도를 사
용하였다[15]. 총 15개 문항으로 5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Hur[14]가 개발 당시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 .72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 .86로 나타났다. 

2)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은 Tangney[16]이 기존에 개발한 

36문항의 척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새롭게 
개발한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BSCS)를 Hong 
등[17]이 요인분석을 실시해 선정한 11문항으
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형 척
도로 구성되었으며 Hong 등[17]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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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a= .78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 .77로 나타났다. 

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Baker와 Siryk[18]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를 Lee[19]가 수정·보
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업적 적
응, 사회적 적응, 신체적 적응, 정서적 적응, 대
학에 대한 애착으로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며 총 25문항이다. 5점 Likert형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Lee[19]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 .85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 .78로 나타났다.

4)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Beck과 Srivastsva[20] 

가 개발하고 Lee와 Kim[21]이 수정 보완한 도
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4문항으로 5점 
Likert형 척도로 Lee와 Kim의 연구[21]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 .91이고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a= .94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능력, 
자기통제력, 대학생활적응와 임상실습 스트레
스는 기술통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자기통제력, 대학생활적응
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t-test, ANOVA를 사
용하였으며, 의사소통능력, 자기통제력, 대학생
활적응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임상실습 스
트레스의 영향요인은 Hierarchical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에 대한 기
술통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은 남자 46.5%(79명), 여자 53.5%(91
명)로 여자가 조금 더 많았으며, 나이에서는 23
세 이하가 56.5%(96명), 24세 이상 43.5%(74
명)이었다. 소속 대학에서는 전문대학 
28.2%(48명), 일반대학(4년제) 71.8%(122명)
로 일반대학(4년제)이 더 많았다. 대학생활 만
족도는 보통 이하 34.1%(58명), 만족 이상 
65.9%(112명)이었고 전공 만족도는 보통 이하 
24.1%(41명), 만족 이상 75.9%(129명)로 대부
분의 학생들은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만족도 
둘 다 대체로 만족 이상에 응답하였다. 근무유
형에서는 3교대가 78.2%(133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실습 기관의 종류로는 3차 병원이 
62.4%(1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소통능력
의 평균점수는 3.98점±.60이었고, 자기통제력
의 평균점수는 3.24점±.82, 대학생활적응의 평
균점수는 3.43점±.63,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평
균점수는 2.41±.78로 나타났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
레스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
이는 의료기관의 종류(t=-2.199, p=.029), 전
공만족도(t=2.680, p=.008), 대학생활 만족도 
(t=2.743, p=.007)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종류가 ‘3차 병원’인 경우와 전공만
족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만족 이상’인 경우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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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소통능력, 자기통제력, 대학생활
적응,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의사소통능력
(r=-.387, p<.001), 자기통제력(r=-.355, 
p<.001), 대학생활적응(r=-.433, p<.001)과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2>.

4.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전 연구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
토한 결과, 공차 한계는 .610∼.967로 0.1이며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VIF)는 

1.034∼1.639로 기준치인 10 이하인 것으로 나
타나 다중 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Durbin-Watson은 2.07로 2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차 항의 자기상관관계가 없었
다. 1단계의 일반적 특성 중 임상실습 스트레스
에 차이를 보인 성별, 연령, 의료기관의 유형,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투
입하였다. 모델 1의 회귀식은 임상실습 스트레
스를 5% 설명하였다. 1단계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고 의사소통능력, 자기통제력, 대학생활
적응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2단계 모델 적합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6.388, 
p<.001), 설명력은 20%로 증가하였다. 임상실

Characteristics Category N(%) M±SD t or F p
Gender Male 79 (46.5) 2.41±0.92 .007 .994Female 91 (53.5) 2.41±0.65
Age(year) ≤23 96 (56.5) 2.35±0.69 -1.235 .21824≤ 74 (43.5) 2.50±0.88

University Associate’s degree 48 (28.2) 2.34±0.91 -.756 .451Bachelor’s degree 84 (71.8) 2.44±0.72

University satisfaction ≤Generally satisfied 58 (34.1) 2.64±0.70 2.743 .007Fairly satisfied 112 (65.9) 2.30±0.80
Major satisfaction ≤Generally satisfied 41 (24.1) 2.70±0.79 2.680 .008Fairly satisfied 129 (75.9) 2.32±0.76

Work type 3 shifts 133 (78.2) 2.37±0.80 -1.339 .182Etc. 37 (21.8) 2.56±0.71
Type of the clinical 
institution

Tertiary 106 (62.4) 2.31±0.74 -2.199 .029Etc. 64 (37.6) 2.58±0.83
Communication skill 3.98±0.60
Self control 3.24±0.82
College life adaptation 3.43±0.63
Clinical practice stress 2.41±0.78

Table 1. Clinical practice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verage of independent 
variables   (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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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
생활적응(β=-0.265, p<.010)이었다<Table 3>.

Variables Communication 
skill Self-control College life 

adapta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skill 1

Self-control .493(<.001) 1
College life adaptation .607(<.001) .605(<.001) 1
Clinical practice stress -.387(<.001) -.355(<.001) -.433(<.001) 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self-control, college life adaptation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N=170)

Model Model 1 Model 2
B β t p B β t p

(Constant) 1.377 1.241 .216 3.468 3.172 .002
Gender(ref:Female)
  Male 0.039 0.025 0.306 .760 -0.081 -0.052 -0.672 .502
Age 0.057 0.115 1.404 .162 0.051 0.104 1.382 .169
Type of the clinical institution
(ref: Etc)
  Tertiary 0.224 0.139 1.832 .069 0.104 0.065 0.909 .365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ref:≤Generally satisfied)
  Fairly satisfied -0.169 -0.103 -1.076 .283 0.005 0.003 0.034 .973
Satisfacton with major
(ref:≤Generally satisfied)
  Fairly satisfied -0.222 0.122 -1.291 .198 0.054 0.030 0.324 .746
Communication skill -0.229 -0.179 -1.922 .056
Self control -0.108 -0.114 -1.290 .199
College life adaptation -0.329 -0.265 -2.611 .010

R2 .083 .241
Adjusted R2 .055 .203

F(p) 2.969(.014) 6.388(<.001)

Table 3.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stress (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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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보건 계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

력, 자기통제력, 대학생활적응이 임상실습 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
었다.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3.98
점으로 선행연구[22-24]의 결과보다 높은 수준
이었다. 이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점진적으로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모둠활동과 같은 체험식 교육방
식을 도입해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생
각된다[25].

자기통제력은 평균 3.24점으로 대학생 대상
으로 한 연구[8, 9]보다 높았다. 보건계열의 경
우 실습학생의 처치나 행동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
상실습 시작 전 감염관리나 환자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한 필수교육을 받기 때문으로 여
겨진다.

대학생활적응의 평균은 3.43점으로 나타났는
데 일반대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26, 27]보다 
높았다. 이는 보건계열 학생들이 타 전공에 비
해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고 대
부분 직업 선택을 한 후 학과를 결정하기 때문
에 전공 관심도가 높아 전공만족도가 비보건계
열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28], 또한 임상실습을 통해 관심있는 전공학습
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활발한 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을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2.41점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29, 30]의 연구결과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간
호학과 학생의 경우 한국간호간호교육평가원 
인증 기준에 의하여 임상실습 시수를 1,000시

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타 보건계
열보다 임상실습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
이라 생각되며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임상실습
이 진행 중일 때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측정하였
기 때문에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된다. 따
라서 실습시간과 임상실습스트레스 측정 시점
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
이를 확인한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만족
도가 ‘만족 이상’인 경우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았는데 이는 선행연구[31-33]의 결과와 유사
하였다. 대학생활 만족도나 전공만족도는 부정
적인 정서와 학습의지를 낮추는 여러 변인과도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대학생활 만족도나 전공 
만족도의 주기적인 탐색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1, 2차 병원보다 3차 병
원에서 근무한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34]의 선행연구에
서 임상실습 적응 이 2차 의료기관에서 실습한 
학생보다 3차 의료기관에서 실습한 학생이 높
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3차 병원은 
1, 2차 병원에 비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보
유하고 있으며 직원이나 환자 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어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여겨지며 또한 임상실습
도 좀 더 체계적으로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결
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임상
실습지 선택 시 3차 병원 확대에 대해서도 고
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 자기통제력, 대학생
활적응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
로 대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Yu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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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30]의 연구와 일치하며, 의사소통능력이 스
트레스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
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기통제력
이 높은 학생이 스트레스를 덜 경험한다는 결
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10, 12, 13]. 보건
계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통제력, 대학
생활 적응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학생상담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과 의사소통능력 향상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
진다.

마지막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은 대학생활적응이었는데 이는 선행연구[12, 
13]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대학생활적응은 정
서조절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정서조절이 스
트레스 대처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임상실습 
스트레스 경감에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13].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
하는 변인을 확인하고 학생상담강화, 신입생 
동기유발학기 운영, 멘티-멘토프로그램, 신입생 
적응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생활적응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통제력. 대학생활적응과 임상실습 스트레
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임상실습 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줄
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시도되
었다. 의사소통능력, 자기통제력, 대학생활적응
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임
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은 대학생활적응이
었다.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학생상

담강화, 신입생 동기유발학기 운영, 멘티-멘토 
프로그램, 신입생 적응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
해 임상실습스트레스의 변화를 추적하고 다양
한 변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보건계열 대학생의 스트레
스를 줄이고 효과적인 임상실습 환경을 조성하
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ORCID ID

Lee Sangyeon: 연구설계, 집필
0009-0002-4855-6780

Park Junghee: 연구설계, 통계, 집필
0000-0001-5577-1273

Yoon Byounggil: 자료수집 집필
0000-0001-9996-5205

Kim Yougseok: 자료수집 연구결과 기술
0000-0001-9228-962X

References
1. Ju SJ. The mediation effect of job preparing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2017, Jeonju, Korea.

2. Lim HS. Societal roles of higher eudcational 
institu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wangwoon university 2014, Seoul, Korea.

3. Jang HE, Heo SY, Lee JH. The current status 



보건계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통제력, 대학생활적응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28(2)

117

of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s in korean 
universitie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overn-
ment policy. JKAIS 2017;18(2):493-500.
https://dx.doi.org/10.5762/KAIS.2017.18.2.493

4. Park SM. The employment stress,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 in collegian of health 
related departments. Unpublished master’s the-
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9, 
Daegu, Korea.

5. Yoon JH.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
ter’s thesis, Ajou University 2016, Suwon, 
Korea.

6. Oh EH. A qualitative study on job training stress 
for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healthcare.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2017;18(2):83-95.

7. Jeong HS, Lee KL.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
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2;14(5):2635-47.

8. Kang HI, Lee YR, Hwang JH. The influences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apabilities and 
the self-control of the university students on 
smartphone addiction.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2017;7(2):1-23.

9. Kim B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and smart-
phone-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13;39:49-81.
http://dx.doi.org/10.16975/kjfsw.2013..39.002

10. Park MR, Je NJ.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life events, interpersonal emotion, psychological 
hardiness, and self-control on college-based str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0;18(9):285-
95. http://dx.doi.org/10.14400/JDC.2020.18.9.285

11. Gao HY, Hwang JW, Yi JM. The effects of ear-
ly college experiences on the future major con-

gruence and the job·work satisfac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8;18(5):847-66.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5.847

12. Kim HJ, Park DH, Seo MS. The effect of group 
bullyi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ego-re-
sili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2021;16(3):115-23.
http://dx.doi.org/10.21097/ksw.2021.08.16.3.115

13. Kang HJ. The influence of stress and emotion 
regulation ability of health college students 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21;12(9):65-71.
http://dx.doi.org/10.15207/JKCS.2021.12.9.065

14. Hur GH.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2003;47(6):380-408.

15. Lee HS. Relationships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types, organiza-
tional commitment of nurses. Unpublished mas-
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08, Yongin, 
Korea.

16. Tangney JP, Baumeister RF, Boone AL.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
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2004;72(2):271-324.

17. Hong HG, Kim HS, Kim JH, Kim JH. Validity 
and reliability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brief self-control scale(BSCS). Kor. J. 
Psychol.: Gen. 2012;31(4):1193-210.

18. Baker RW, Siryk B.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84;31(2):179-89.

19. Lee YJ. The non-residential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pla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1999,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28(2)

118

Seoul, Korea.
20. Beck DL, Srivastsva R.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991;30(3):127-33.
http://dx.doi.org/10.3928/0148-4834-19910301-08

21. Kim SL, Lee J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5;11(1):98-106.

22. Lee HJ, Jeong SK, Kim MJ. The effects of 
healthcare major students' educational achieve-
ment on life competencie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13;26(2):62-71.

23. Yang SY.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com-
munication compet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of th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16(9):286-96.
http://dx.doi.org/10.5392/JKCA.2016.16.09.286

24. Cho MK, Jeong H. A convergence study of the 
effects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 on 
clinical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8;11(9):539-47.
http://dx.doi.org/10.15207/JKCS.2018.9.11.539

25. Ministry of Education. Available at: 
https://www.moe.go.kr/main.do?s=moe, 2024.

26. Ko KS.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
pression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school adap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015;32:189-216.

27. Ko MJ, Choi B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ion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
tween college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7;24(6):81-104.
28. Kwon YM, Yeun EJ.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
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 
2007;13(3):282-92.

29. Yang YK, Han KS, Bae MH, Yang SH.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stress 
2014;22(1):23-33.

30. Yun MJ, Jin HK.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022;8(6):561-7.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561

31. Park JH.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
dents lack of self-understanding on career and 
campus life satisfaction: the moderating effects 
and psychotherapeutic understanding of 
self-esteem. The Journal of Dance Movement 
Psychotherapy 2021;5(2):5-24.
http://dx.doi.org/10.30768/KDMPA.2021.5.2.5

32. Jeon RY. A study on self identity on college 
student’s depress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2021;3(1):1-14.

33. Jun SK. Factors affecting college life sat-
isfaction: focused on individual, university, 
negative/positive emotions, and locality percep-
tion variabl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8;9(5):1327-40.
http://dx.doi.org/10.22143/HSS21.9.5.94

34. Kim SY, Shin YS. Factors influencing adapta-
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
eration Society 2018;19(9):234-42.
http://dx.doi.org/10.5762/KAIS.2018.19.9.234


